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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신경증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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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 5요인 중 신경증과 성실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
한지 분석하였다. 둘째, 성격 5요인 가운데 그 자체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임상적 의미가 매우 높은 
신경증과 성실성을 선정하여 신경증 및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았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청지역 D대학 1학년 462명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격요인 중 신경증, 성실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 분석 결과 신경증
과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성실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
면 성실성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운데 회피중심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신경증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적지지, 문제해
결중심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격요인 중 신경증, 성실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신경증 요인과 회피중심 간에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예측하기 위해 성격요인이 유용한 심리적 구인이라는 점과 특히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예언변수인 신
경증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운데 회피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에 대한 교육
적 중재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correlation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following
two study questions were formulated. Study Question 1: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Study Question 2: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are selected as clinically very meaningful variables that represent mental health in
undergraduates. If so, does self-efficacy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correlation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o verify the two study questions,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stress 
coping strategies scale, and self-efficacy scale were measured for a sample of 462 freshmen attending D University
located in Chungcheong.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neuroticism and self-efficacy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and conscientiousness showeda positive correlation. Regarding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conscientiousness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orientation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Neuroticism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orientation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elf-efficacy exert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ly in correlation between neuroticism
and avoidance-orient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ts anticipation of undergraduates' stress coping, personality 
factors can be usefully employed as psychological constructs, and particularly, when an undergraduate reveals the 
neuroticism factor, which is one of the predictors for mental health, and the tendencies of avoidance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self-efficacy are needed to reduce their ment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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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복지 충족 수준이 조사대상 국가들(157개국) 
중 5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2015년 47위(조사
대상, 158개국), 2013년 41위(조사대상, 156개국) 등 최
근조사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상대적

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은 인간이 지향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고

대 그리스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많은 학자와 대중
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스트레스, 불안, 우울과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심
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
학 입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적, 환경적 변화를 겪게 
되는 대학생은 학업, 진로 및 취업문제, 자아정체감, 미
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적응에 따른 스트
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대학생활에서 겪는 이러한 스트
레스는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기

도 하고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일을 성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하

게 관리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적응지도를 하는 것이 중

요하다[3]. 
Lazarus와 Folkman는 스트레스를 개인이 외적 또는 

내적인 요구가 그 요구를 다룰 적응 자원보다 지나치다

고 판단이 내려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상호작용 관
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가 개인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가정한다[4]. 따라서 스트레스가 적
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개인은 부적응적인 증상들을 경험

하게 되고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5]. 또한 스
트레스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6],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은 대학생일수록 생활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행복 즉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요
인을 통제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부

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등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7].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

적인 차이는 개인의 사고나 정서를 포함하는 독특한 행

동유형으로 정의되는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8]. 따라
서 대학생의 성격특성을 알게 되면 현재 행동 특성을 이

해할 수 있고, 앞으로 변화가능성까지고 예언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한데 그 가

운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

격을 세 개의 요인으로 본 Eysenck의 성격검사와 Cattell
의 검사에 근거한 성격 5요인 검사가 주로 사용되었다. 
성격 5요인은 성격 심리학의 통합적 체계로 성격 구조를 
이해하고 성격 특성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포괄

적이며 안정적인 구조로 수용되고 있다[9, 10]. 성격 5요
인은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그리고 개방성의 
양극 요인(bipolar factor)이 있고, 각 양극요인은 여러 
개의 하위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성격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신경증적 성

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감

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13]. 이후 
연구에서도 신경증은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요인

으로 확인되었다[14, 15].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의 인지적 평가요소인 삶의 만족은 성실성의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청소년들
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도 성실성으로 나

타났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가운데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인 신경증 및 긍정적 정서인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

처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와 관련된 변인

으로서 최근 사회인지이론에서 행동의 중요한 동인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와 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을 말한다[18].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19]. 자신감
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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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
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
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

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은 실패와 도전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으

며[20]자기효능감과 지각된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과를 향상시키고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
제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전략에 대하여 부정적으

로 인식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Caprara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자아개념을 유지하게 하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

적 강점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매

개효과가 있고[22],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
족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으로서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개인의 수행능력과 환경에 대한 지각 및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개인이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성격은 관련성이 높지만 두 변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25], 자기효능감
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26]. Livy 등의 연구에서는 신
경증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27]. 성격과 자기효능감 관계 연구의 다른 영역은 진로 
효능감이다. Hilland 모델의 각 영역에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측정하는 기술 확신척도를 사용하여 자기

효능감과 성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실성은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신경증은 부적
인 상관을 나타냈다[28]. 

Argyle와 Lu는 성격과 같은 기질과 삶의 만족도의 예

측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29].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성격과 스트레
스 대처간의 관계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학
생의 적응을 높이고,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
능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연
구문제는 첫째, 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교의 1학년 학생 462명으로 남 170명(36.8%), 여 227명
(49.1%)이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의 변수에 관한 측정척도룰 
Costa와 McCrae[30], 황봉취와 조경희[31]의 연구를 참
고로 변수를 추출하여 총 25문항으로 측정 항목을 도출
하였다. 개인의 성격을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
(Neuroticism),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5가지 요인으로 측정하며, 각 요인 당 5개
의 문항씩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
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81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도

구는 Amirkhan[32]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
지로 자기 보고식 형태의 설문지이다. 최근 6개월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중 한가지를 떠올린 

후,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항이 제시하는 대처 반응을 
취했던 정도에 따라 5점 Likert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
다. 대처 양식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지지 추구, 문제해결
중심, 회피 중심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한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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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도구는 김아영, 차정은[33]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사용하

였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
도 선호의 세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각각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 
세가지 하위 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ɑ는 
.73이었다. 

2.3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
년 11월 2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대
학생들로 총 48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무성
의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18부를 제외한 최종 462부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으며,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격 5요
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4]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
하였다. 

3. 분석결과

3.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성격 5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기효능감의 기
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5요인 성격 중 성실성(M=3.52, 
SD=.58)이 높고, 신경증의 평균이 2.61로(SD=.67) 낮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M=3.61, SD=.77), 회피중심이 낮게 나타났다
((M=2.83, SD=.74). 그리고 자기효능감에서는 자기조절 
평균이 3.21(SD=.53)로 가장 높은 반면 과제난이도 평

균이 낮게(M=2.72, SD=.59) 나타났다. 

Table 1. Personality 5 factor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fficacy 

Variable M SD

Big five 
Personality actor

Neuroticism 2.61 .67

Conscientiousness 3.25 .58

Stres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3.61 .77

Problem solving-
orientedness 3.58 .67

Avoidance-orientedness 2.83 .74

Self-Efficacy

Task difficulty 2.72 .59

Self-confidence 3.12 .66

Self-regulated efficacy 3.21 .53

3.2 성격 5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

감의 상관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표 2와 같다. 신경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하위변인 
중 문제해결중심은 부적 상관을, 회피중심과는 정적 상
관을 나타냈다. 성실성은 회피중심과는 부적 상관을, 사
회적 지지와 문제해결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
고 성격 5요인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성실성은 자기
효능감 가운데 과제난이도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신감
과 자기조절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신경증은 자기효
능감의 하위변인 가운데 자신감,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전체와 부적상관을, 과제난이도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3.3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계에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선행변수인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과 성실성이 종
속변수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단계의 매
개회귀분석 절차는 첫째,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되
고, 둘째,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회귀되며, 셋째, 종속
변수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에 동시에 회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
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3단계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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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6 7 8 9
1. Neuroticism 1 　 　 　 　 　 　 　

2. Conscientiousness -.17** 1 　 　 　 　 　 　

3. Social support -.05 .17** 1 　 　 　 　 　

4. Problem solving-orientedness -.15** .28** .42** 1 　 　 　 　

5. Avoidance-orientedness .37** -.09 -.05 -.09* 1 　 　 　

6. Task difficulty .12** -.13** -.09 -.17** -.06 1 　 　

7. Self-confidence -.51** .14** .00 .16** -.33** -.12** 1 　

8. Self-regulated efficacy -.13** .39** .15** .28** -.04 -.19** .15** 1
9. Self-efficacy whole -.34** .23** .03 .16** -.28 .43** .68** .53** 1
 *p<.05, **p<.01, ***p<.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step Variable B S.E. β R2 F

Social support 

1
Neuroticism → Self-efficacy -.150 .021 -.310**

.145 38.735***

Conscientiousness→ Self-efficacy .098 .025 .175**

2
Neuroticism → Social support -.030 .054 -.026

.029 6.764**

Conscientiousness → Social support .215 .062 .163**

3
Neuroticism → Social support -.039 .056 -.034

.029 .223Conscientiousness → Social support .220 .063 .167***

self-efficacy → Social support -.055 .117 -.024

Problem solving- 
orientedness

2
Neuroticism → Problem solving-orientedness -.105 .045 -.105*

.088 22.109***

Conscientiousness → Problem solving-orientedness .300 .052 .261***

3
Neuroticism → Problem solving-orientedness -.084 .048 -.084

.092 1.994Conscientiousness → Problem solving-orientedness .287 .053 .249***

Self-efficacy → Problem solving-orientedness .140 .099 .608

Avoidance-
orientedness

2
Neuroticism → Avoidance-orientedness .402 .049 .365***

.137 36.259***

Conscientiousness → Avoidance-orientedness -.031 .056 -.025

3
Neuroticism → Avoidance-orientedness .343 .050 .312***

.162 13.737***Conscientiousness → Avoidance-orientedness .007 .056 .005
self-efficacy → Avoidance-orientedness -.389 .105 -.172***

 *p< .05, **p<.01, ***p<.001

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

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에서 보다 2단계 회귀
분석에서 더 클 경우 매개변수의 역할이 검증된다[34].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한 3단

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적이지 못하면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유의적이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어
졌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

이지 않을 때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지 않고 단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경

우로써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를 가지게 
된다. 
먼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변인인 신경

증,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사회적지지, 문제해결
중심, 회피중심)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먼저 신경증과 성실성의 스트레스대처 가운데 
사회적지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1단계에서 신경증(β=.-310, p<.01), 성실성(β=.175, 
p<.01)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
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성
실성(β=.163, p<.01)이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신경증, 성실성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사회

적 지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24, 
p>.05). 이는 신경증, 성실성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이 검증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
경증은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
=.16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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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경증, 성실성과 스트레스대처 가운데 문제해
결 중심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2단
계에서는 신경증(β=.-105, p<.01), 성실성(β=.261, 
p<.001)이 문제해결 중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신경증, 성실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문제해결 중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608, p>.05). 이는 
신경증, 성실성이 문제해결 중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
어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매개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실성은 문제해결 
중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β=.249, p<.001).
셋째, 신경증,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운데 회

피 중심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2단
계에서는 신경증(β=.365, p<.001)이 회피 중심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

시켰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신경증, 성실성의 영향
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

수인 회피 중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172, 
p<.001) 매개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경증이 회피 중
심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β
=.312, p<.001)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은 
-.95로 통계적으로 매개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 5요인 가운데 신경증,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증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하위변인 중 문제해결중심과 부적 상관을, 회피중
심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성실성은 회피중심
과는 부적 상관을,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중심과는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문제해결
중심과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35, 36]와 성실성이 
소극적 대처와 부적 상관을 보인 고춘예[37], 이화진[38]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김옥희[39]의 연
구에서는 성실성이 회피적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

났다[39].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스트레

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

에 직면하여 변화시키려는 문제해결중심보다는 문제로

부터 회피하려는 대처전략을 주로 쓴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자기유능감, 책임감, 신중함을 가진 성실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해결중심적 대처와 사

회적지지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

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전략을 개발한다면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성격 5요인과 자기효
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증과 자기효
능감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성실성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결과[24]와 일치하는 것
으로 신경증과 자기효능감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성실성은 자기유능감, 성취지향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자기효능감과 가장 큰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경증은 불안, 분노, 열등감 등의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느끼는 

무기력과 우울감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다[18]. 낮
은 자기효능감은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

로 인지하고, 이후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
여 더 많은 우울한 경험을 하는 경향이 있다[40]. 또한 
위협이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할 때 낮은 자기효능

감은 자신들의 대처전략이나 자원이 불충분하다고 지각

하게 되어 불안을 느끼게 한다[18]. 그리고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문제 해결방식에서도 차이를 야기

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중심 대처방
식보다는 문제해결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는 학교생활 적응문제
와 학업 및 진로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신경증을 가진 대

학생들은 과업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된다는 것과 성실성을 가진 대학생

들은 어려운 과제나 도전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신경증,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기

효능감은 신경증, 성실성이 사회적지지, 문제해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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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매개역할이 검증되지 않았지

만, 자기효능감은 신경증과 회피 중심전략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은 자기효
능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지만, 
성격요인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Livy등[27]과 대체
로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신경증과 삶의 만족과

의 관계에 있어 부분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중재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

다. 특히 신경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회피중심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우울,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신경증이 높은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주로 회피중

심의 전략으로 쓰지만 간접효과도 나타나므로, 스트레스
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나 교육 및 상

담장면에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서 긍정적인 스

트레스 대처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

기효능감의 적용가능성을 확장시켜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장면에서 성격요인에 따라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과제난이도, 자신감, 자기조절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을 확인한 뒤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과의 관계를 통해 상담자 입장에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며 상담의 내용과 회기를 진행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및 표본을 한 대학의 학
생들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을 성실성과 신경증
으로 분리하여 고려하였는데, 특정 성격 요소가 다른 성
격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수행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42] 후속연구에서는 성격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연구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 스트레스대처
방식, 자기효능감 등 각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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